
‘나주 현상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하면서

이미 1998년 윤공희 대주교님의 공지문과 2008년 최창무 대주교님의 교령을 통해

서 윤율리아와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미사, 전례, 성사 집전이 금지되었음에도 

불구하고 일부 신자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

그래서 본인은 2010년 9월 9일 소위 ‘나주 현상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

장을 분명히 밝히려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교구장의 사목 공지문 발표 승인 요청

서를 보낸바 있습니다.

이에 신앙교리성은 2011년 3월 30일 서신(문서번호 : 112/1993-35015)을 통해 나주 현

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사목공지문 발표를 승인하였습니다.

이 서신에서 신앙교리성은 “율리아의 추종자들이 기적의 사례들이라고 신앙교리성

에 보내온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.”고 견해

를 밝혔습니다. 그리고 “나주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 교황청이 그 입

장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”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 교구장이 준비한 공지문을 

발표하는 것은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가 될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

교황청의 입장이 교구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을 알려

드립니다.

아울러 신앙교리성은 본 교구장이 교구 사제들을 독려하여, 사제들로 하여금 자신

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 맞는 

올바른 성체 신심과 마리아 신심을 신자들에게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

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
이에 신앙교리성과 협의 하에 소위 ‘나주 현상’과 관련된 공지문을 발표하니 모든 

신자들이 나주 현상과 관련한 전임 두 분 대주교님의 공지문과 교령의 사목적 지

침에 충실히 따르기를 바랍니다.



‘나주 현상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공지문

1. 소위 ‘바티칸에서 두 번째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’(2010. 4)는 문제와 관련된 유언

비어들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광주대교구는 소위 ‘나

주 현상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미 교구가 내린 결정 사항이나 그와 연관해 발

표한 일련의 공지문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.

2. 또한 일부는 바티칸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고 

주장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을 혼란케 하며 기만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2008년 4

월 28일 신앙교리성의 공적인 서신(문서번호: 112/1993-27066)에서 “이 나주 문제에 대

해 윤공희 대주교님이 발표하셨고 후임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이 이 문제에 대하

여 반복하여 발표하신 결정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다.”는 교황청의 

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광주대교구 현 교구장인 본인은 

2010년 7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습니

다.

3. 본인은, 소위 ‘나주 현상’이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,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

유일한 주무 부처인 교황청의 신앙교리성과 직접 접촉하고 있음을 한국의 모든 가

톨릭 신자들에게 밝혀드립니다.

2011년 5월 1일

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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